
중국과 인도의 섬유분야 경쟁력 비교 

- 경합하면서 서로 의존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한이 철폐된 후로,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는 중국과 인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으로 되어 있다. 미국국제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도 인도는 세계에서 제2의 섬유생산국이며, 중국과 섬

유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과 인

도는 상호 간에 모두 강점과 약점을 품고 있으면서 경쟁상대이자 상호의존

을 바라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 두 나라는 

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

구원’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 두 나라 모두 자원이 풍부 

두 나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유제품의 생산국

이며, 수출국이다. 생산 링케이지(linkage, 연계), 업계규모, 생산능력 등 어느 

것을 보나 상당수준에 올라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부터 중국대

륙으로 섬유산업은 옮겨와, 중국의 기술력도 놀랄 만큼 향상하여 설계력, 디

자인력도 판매채널도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섬유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개선되었다. 그 결과, 연간 판매고가 

500만 위안 이상되는 규모의 기업이 60%, 이 규모 이하의 기업이 40%를 차

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가열(加熱)되는 투자에 섬유어패럴품을 수출하는 기

업은 3만 8,400개사로 크게 늘어나, 한계가 있는 시장의 캐퍼시티(capacity)와 



급증하는 기업수 사이에 생긴 모순은 날로 심해져, 악성경쟁을 격화시키게 

되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섬유제품생산국이다.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원료자원, 전통적인 디자인 설계기술, 거대한 인도 내 시장이 강점이다. 한편 

투자가 부족하여 생긴 분산(分散), 원료가공에 들어가는 코스트고(高), 뒤떨어

진 설비갱신(更新)과 작은 기업규모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인

도의 풍부한 노동자원과 원료자원은 큰 강점이다. 

 ◎ 인도보다도 위에 있는 중국 

중국과 인도의 산업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는 섬유대국(纖維大國)이라는 이

름에 걸맞게 섬유, 날염, 봉제 등의 일관(一貫)된 생산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생산이나 설비면에서의 제휴도 잘 되어 있어, 주요 생산가공지구에서는 기

계설비의 부품에서 의류의 부자재(副資材)에 이르기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중국은 전국에 구역산지(區域産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각지(各地)에 텍스타일, 어패럴, 호옴(home) 텍스타일 등의 생산판매기지가 

생겼다. 기업에게는 수주(受注), 생산가공, 제품공급 등의 분야에서 신속한 대

응, 빈틈없는 서어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힘이 있으며, 쿼터프리시대에서 

수입업자의 구매 니이즈(購買 needs)에 맞게 채워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의 섬유산업은 가장 역사가 오래 되었고, 가장 규모가 큰 기간(基幹)산

업으로서 전국에 있는 제조업의 20%를 차지하고, 인도 내 총생산의 6%를 담

당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실(絲)생산국이며, 세계 5위의 합섬생산국으

로서도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실, 직물, 날염에서는 좋은 산업기반을 갖고 있

고, 중국의 유력한 라이벌(rival)로서 존재감(存在感)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



통적인 섬유제품인 사리(sari)의 디자인, 생산기술 레벨(level)은 중국 내에서

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인도의 섬유기업은 규모가 작고, 투자가 충분

하지 못하여 분산(分散)하는 경향이 있으며, 생산설비나 생산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생산능력이 제한된 상태로 되어 있다. 

중국은 산업전체에서, 또한 경제규모로 봐서 인도보다도 앞서 있다. 

 ◎ 중국은 생산원료를 수입에도 의존 

● 생산원료 

중국이나 인도나 모두 원료자원(原料資源)에 있어서는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다. 

(1) 천연방직자원 

중국은 세계최대의 면화생산국이다. 2004년의 면화생산량은 632만톤에 이

른다. 동시에 중국은 대량의 면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해외의 원료

시장에의 의존도가 높다. 중국 내의 면화가격이 오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파

키스탄의 원료를 수입할 필요가 생긴다. 

면화 이외에서는 희소가치(稀少價値)가 큰 천연원료도 풍부하나, 예를 들면 

생사(生絲)는 생산이 세계에서 최대이며, 세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마(亞麻), 저마(苧麻)의 생산국으로도 알려져 있다. 저마섬유는 

중국의 섬유생산량 전체의 불과 1%에 지나지 않으나 세계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이나 미국의 다음가는 세계 3위의 면화생산국이다. 면화생산량

은 중국과 비교하면 70%로 적으나, 생산량은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



면서도 면화는 대체로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국제면화가격보다도 싸다. 이외

에도 주트(jute, 黃麻)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생사는 세계 2위, 합섬

은 세계 5위 생산국으로서도 알려져, 원재료공급은 충분하다. 

(2) 레이온생산 

중국에는 1,300만톤의 섬유자원이 있으며, 섬유가공체제는 세계의 1/4을 차

지한다. 미국섬유경제국(纖維經濟局)의 2002년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ㆍ태

평양지역의 레이온메이커는 1,030개사이며, 중국의 2/3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

다. 

인도의 레이온생산은 스타아트(start)가 비교적 늦었다. 정부의 레이온업계

에 대한 감세조치(減稅措置) 등에도 영향이 있어, 생산코스트면에서의 경쟁력

은 결코 강하지 못하다. 통계에 의하면, 인도에서 생산된 가공사(加工絲)와 

직물의 코스트는 중국보다도 훨씬 높다. 

2003년에 중국산 가공사의 1kg당 생산코스트는 1달러 40센트인데, 인도는 

2달러 06센트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인도 내 소비를 보면 아직도 큰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1인당 화섬소비량을 보면 참으로 세계의 평균량의 

1/5을 차지한다. 개인소비량, 공업용 소비량이 모두 더욱 증대할 가능성이 있

다. 

● 생산코스트 

중국과 인도는 모두 노동력이 매우 싸다. 중국 연해(沿海)지구의 노동력은 

인도보다도 높은데, 내륙부(內陸部)의 노동력은 인도보다도 낮다. 미국의 ‘워

싱톤 포스트’가 미국의 섬유제품 주요공급국의 노동력코스트 등에 대하여 조

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국섬유업계의 평균 임금은 시급환산(時給換算)하여 



0.68달러이고, 인도는 0.38달러였다. 다만 중국에서는 노동력코스트가 상승하

는 경향이 있고, 노동력코스트의 우위성(優位性)은 점차 적어지고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제품생산코스트를 토오털(total)로 보았을 때, 

인도의 생산코스트를 웃돌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생산과정에서의 소비비용

과 원료비용이 인도의 그것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력(動力)자원, 

자본코스트, 제조코스트가 인도보다도 다소 낮고, 노동력코스트, 보조원료비

(補助原料費)도 인도와 거의 같은 레벨일지라도 생산코스트 전체로 보면 인

도보다도 높게 된다. 

구조사(構造絲), 링(ring)사, OE사의 생산코스트 비교에서도, 노동코스트면에

서 인도의 우위성이 엿보인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링사의 생산코스트를 

1kg당 2달러 76센트라고 하면, 인도는 2달러 45센트가 된다. 

● 국제무역경쟁력 

중국과 인도의 국제무역경쟁력을 비교하면, 중국이 인도보다도 해외의존도

(海外依存度)가 높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인도보다도 10년 빨랐기 때문에, 

섬유산업에서의 시장화와 국제레벨도 중국이 인도보다도 높다. 

(1)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 

2004년에 중국에서 생산된 방직품(의류는 제외)수출은 세계의 방직품수출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2%인데, 인도에서 생산된 방직품(의류는 제외)수출

은 세계의 방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이다. 1980년대에도 중국의 방

직품수출의 비율은 인도의 두 배였는데, 2000년에는 세 배로 커졌으며, 세계

무역기구(WTO) 가맹 후에는 수출이 순조롭게 증가하여 점유율(占有率)도 더

욱 올라가 2004년에는 인도의 4배가 되었다<표 1>. 



<표 1> 중국과 인도의 방직품(의류제외) 수출비교  

                                                       단위 : 10억 달러. % 

 수출액 세계 점유율 

연도 2004 1980 1990 2000 2004 

중국 33.43 4.6 6.9 10.4 17.2 

인도 6.85 2.4 2.1 3.9 4.0 

                                                       출처 : WTO 통계국 

중국의 의류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인도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03년에 세계에서 차지한 비율은 23.0%였는데, 인도는 2.9%에 불과하

였다<표 2>. 

<표 2>2001~2003년 중국과 인도의 의류수출점유율 비교 

                                                                    단위 : 100만 달러 

 수출 점유율 연도간 비(%) 

연도 2001 2002 2003 2001 2002 2003 02/01 03/02 

전세계 194.490 202.310 225.940 100 100 100 402 11.68 

중국 36.650 41.302 52.061 18.84 20.42 23.05 12.69 26.05 

인도 5.483 6.037 6.459 2.82 2.98 2.86 10.1 6.99 

 

중국의 주요수출품인 섬유수출은, 세계의 섬유수출 전체 중에서도 불과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향으로서는 직물, 패션ㆍ어패럴 등의 제품으

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인도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평가에 의하면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 제한되었던 시장과 비제한시장 

(2) 수출시장의 비교 

인도는 세계 120여개국에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된 수출대상국은 



미국, EU, 캐나다 등의 과거에 수입을 제한하던 시장들이다. 중국의 주요 수

출대상국은 일본, 홍콩, 한국 등의 원래 수입을 제한하지 않던 시장들이다. 

2004년에 미국 및 EU시장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의 점유율을 보면 모두 중

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중국이 22.3%, 

인도가 8.6%로 중국산이 분명히 크다. EU시장에서는 중국산의 우위성이 덜하

여 중국산이 5.8%, 인도산이 3.5%로 되어 있다<표 3>. 

<표 3> 2004년 중국·인도의 미국·EU 시장점유율 

                                              단위 : 100만 달러 

미국 EU 
국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중국 4,601 22.3 3,921 5.8 

인도 1,786 8.6 2,412 3.5 

 

쿼터(quota)를 철폐한 후는, 중국산 섬유제품은 구미 등의 수입을 제한하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다. 인도는 구미로의 일부 수출품에서 쿼터비용

이 25~35% 줄었다. 그래서 가격인하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제한

하던 시장으로의 수출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발동하

였다. 이에 따라 인도의 구미시장으로의 수출이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다. 

EU의 제한대상 10개 품목을 예로 들면, 인도의 수출아이템이 아닌 2개 품목

을 제외한 8개 품목은, 모두 인도의 가장 크거나, 가장 강한 수출품목들이다. 

또한 2005년 11월의 미ㆍ중 섬유협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섬유제품 21개 품목에 제한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인도가 수주(受注)를 늘리게 



되어, 구미시장에서 중국산과 인도산의 섬유제품이 심한 경쟁에 박차를 가한 

모양이 되어 있다. 

● 중국ㆍ인도가 모두 노동집약형 

(3) 수출경쟁력지수에 의한 비교 

중국과 인도의 섬유제품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지수(TSC)를 비교해 보면 

중국이나 인도나 모두 중저급품과 고노동집약형(高勞動集約型) 제품에 경쟁

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보면, 레이온직물, 카버, 신사의류, 직

물, 남녀수편(手編)제품 등은 모두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더욱이 이 분야에서는 인도의 경쟁력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예로는 부

인의류, 신사용 니트수편의류, 부인용 니트수편의류의 3개 품목에 대한 인도

의 TSC는 언제나 1.0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류부속품(附屬

品), 면섬유, 면직물, 기타직물에서도 인도가 위에 있으며, 방적사, 레이온직

물, 자수품 등에서 중국의 TSC는 마이너스치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는 플러

스치로, 여기서도 인도의 국제경쟁력이 좋다는 판정이 있다. 

그뿐 아니라 1시간당 생산되는 신사용 셔츠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인도의 

생산율은 미국의 35% 정도이며, 중국의 생산율은 인도보다는 높아 미국의 

55%이며 인도의 섬유산업총생산율이 미국의 16%이며, 이대로 개혁이 추진되

지 않으면 연성장률 8%를 넘어서기도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프라(infrastructure) 

인도는 수송, 에너지, 해운(海運) 등의 기술면 등에서 인프라의 정비가 뒤

지고 있어, 전력 공급 코스트가 크고, 이것이 인도섬유산업의 발전을 제한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시장과의 관계가 밀접한 섬유산업에서는 납기(納

期)를 지켜야 하고, 생산코스트, 수송코스트를 가급적 낮추도록 요구되고 있

으며, 항만(港灣), 물류(物流)설비 등의 인프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크다. 

중국에서는 인프라정비가 인도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는데, 전력공급문제 

등의 과제가 있다. 중국남부의 일부지구에서는 전력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

다. 2004년에는 산업용 전력이 부족하여 섬유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었다. 

일부산지에서는 설비가동률이 떨어져 용량을 충분히 살려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력요금이 올라, 기업의 생산코스트가 오르는 등의 영향을 받

았다. 

(2) 외환율의 변동 

인도의 루피(rupee)는 최근 들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산업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도의 수출업자 중 50%가 미

국, 캐나다, 서아시아, 라틴 어메리카(Latin America) 등의 미국달러를 기축통

화(基軸通貨)로 하는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어, 달러가치가 떨어지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루피는 미달러에 대한 환율이 2003

년 4월 16일에는 1달러=47.36루피였고, 2004년 4월 14일에는 43.76루피까지 

미달러가 떨어졌다. 

인민위안의 와환율도 장기적인 위안고(高) 압력을 받고 있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은 통화바스켓(basket)제를 참고로 한 관리변동상장제(管理變動相場

制)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미국달러에 대한 고정(固定)환율이 

아니라, 보다 탄력적(彈力的)인 상장제도로 옮겨가기로 하였다. 동시에 미국

달러가 인민위안에 대한 거래가격은 1달러=8.11위안으로 조정되어 2% 위안

이 오른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업계관계자는 위안이 높으면 섬유산업에게는 불리하다. 조이

익률(粗利益率)이 0.31포인트(point) 떨어진다. 현상에서 이번의 2%는 소화(消

化)가 가능하다. 앞으로 10% 이내라면 대국(大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이라고 변동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기는 하나, 노동집약형 섬유산업에게 

특히 박리형(薄利型) 어패럴에게 인민위안이 오르는 데 따른 영향은 크다. 

● 잠재력이 있는 인도 

중국과 인도의 섬유산업이 발전해 온 상황을 비교해 보면, 총체적으로 봐

서 중국이 인도보다도 위에 있다고 본다. 현재 인도가 각 방면에서 경쟁력을 

올리려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중국을 앞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인도의 섬유산업이 착실하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

재성(潛在性), 가능성은 매우 크다. 섬유시장의 글로벌화(global化)와 함께 치

열하게 경쟁하여야 하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섬유산업에 미치는 프레셔

(pressure)는 점점 커질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 발전과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섬유대국에서 섬유강국으

로”를 목표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제경쟁의 가열로, 시장점유율 변동 

섬유의 생산대국이며, 수출대국이기도 한 중국과 인도의 경쟁은 갈수록 치

열해질 것이다. 시장별로 보면 쿼터프리 후의 그 동안 수입을 제한해 온 시

장에서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제각기 앞서서 구미시장에 수출을 확대해 왔

다. 2005년의 수출실적을 봐도 시장점유율을 뺏고 뺏기는 모양을 엿볼 수 있

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나 모두 중ㆍ저급품(中 低級品ㆍ ), 고노동집약형 품목에

서 높은 경쟁력을 갖는 등 시장, 품목 모두 경합관계에 있다. 기존의 시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이나 기능성제품을 개발하는 등, 

제품차별화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여, 국제시장에 안정된 발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섬유대국에서 섬유강국으로” 브랜드전략을 실천하여 어제까지의 발전모델

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 


